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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소멸한 결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뒤섞인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으로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을 

노골적으로 전시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소셜네트워크 또한 

사적인 것의 전시 공간이 된다. 디지털 매체 자체가 정보의 

생산을 공공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이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사적인 과정으로 만든다. 롤랑 바르트는 

사적 영역을 “내가 어떤 이미지도, 어떤 대상도 되지 않는 

시공간의 영역”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겐 사적 영역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내가 이미지가 되지 않는 영역,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구글 글래스는 인간의 눈 

자체를 카메라로 만든다. 눈 자체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사적 영역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이미지에 

대한 포르노적 강박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사적 영역은 

완전히 철폐되고 만다.

Byung-Chul Han, In the Swarm: Digital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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